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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마음

한국 도착 후 14박 15일간의 격리생활을 마친 다음날, 한

국 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모임이 있었다. 본각 스님, 석광

훈 성공회 신부, 미국에서 온 전진효 풀러턴 아가페교회 선

교목사, 김종국 장로 그리고 나, 이렇게 4명이‘생명, 삶, 그

리고 현재’라는 주제를 놓고 좌담의 시간을 가졌다. 중간

에 불교 신도인 안영모 씨가 참여했다. 모두 필자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다. 본각과 안영모, 김종국은 대학에서 만난 철

학과 동창생들이고, 석광훈 신부는 중·고등학교 동창, 전 목

사는 미국에서 만난 친구이다. 나의 귀국에 맞춰 만나서 뜻

있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본각스님이 마련한 자리였다.   

  

필자의 진행으로 시작된 좌담회는 시작부터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발언과 경험담이 장내를 후끈 달궈 몇 시에 마칠 

것인가를 미리 정하지 않고는 끝날 것 같지 않아 3시에 마

치기로 했다. 

  

진행자가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차례를 알려주면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가장 준비를 많이 해온 사람은 김종

국 장로였다. 평소 본인이 즐겨 있던 책들 속에서 발췌한 내

용과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연결하여‘생명과 삶, 그리고 

현재’를 잘 연결하고 조화시켜 가며 참석한 사람들의 공감

을 끌어내었다. 

  

김 장로는 생존 경쟁,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먹는 삶이 아니라 먹히는 삶을 살아

야 한다고 역설했다. 먹힘으로써 약육강식의 먹이 사슬이 

이어지고 개체수의 확장으로 연결된다는 자연 법칙과 적용

시켜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어내었다. 석광훈 신부도 

본인의 평소 갖고 있던 신앙과 철학을 바탕으로 매끄럽게 

이야기를 펼쳤다. 

  

전 목사는 나와 일주일에 두 번씩 산책을 하는 관계로 그

의 성향을 익히 알고 있기에 대충 어떤 얘기를 하리라는 것

을 예상했는데 평소보다 더 강경하게 발언 수위를 높였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 육이 있는데 혼과 육은 우리들이 일반

적으로 얘기하는 영혼과 육신의 개념이고, 영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을 받지 못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진정한 생명은 하느님

으로부터 영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

분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얘기해서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

다. 게다가 본각 스님을 향해 하느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

문에 진정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나는 

잔뜩 긴장했다. 스님을 쳐다봤다. 스님은 나와 눈이 마주치

자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거려 주

었다. 그는 몇 달 전 산책길에 가톨릭 신자인 내게도‘하느님

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 말한 바 있었다. 

  
chahn@townnewsusa.com

스님은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 아주 완곡하게 그리고 멋

지게 이야기 하여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바꿔 주었으며 

말미에는 전 목사의 생각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이야기 했다. 그 발언에는 아무

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가 담

겨 있었고, 우주 삼라만상에 적용되는 원융무애 사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각 3시에 좌담회를 마쳤다. 끝나고 오는 길에 전 목사가 

말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고. 김 장로는 목사님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나도 이해한다. 그러나 좌담회 석상에서 본각 스님을 가

리키며“스님은 하느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 생

명을 갖지 못했고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

은 지나치지 않았는가 싶다.‘예수 이외의 신을 섬기는 것

은 죄’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교 안에서는 통하는 진리임

에는 틀림없으나 엄연히 다른 종교인들까지 싸잡아서 그

리스도 교적 평가와 판단으로 묶어 가려는 태도는 잘못되

었다는 생각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영위

하고 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나와 다른 신앙관,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와 신

앙에 적용시켜 판단하는 것은 무례요 폭력이다. 물론 전 목

사의 발언을 그리스도 교 전체의 견해라고 말할 수는 없겠

다. 전 목사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 좌담회 후 답답한 마음이 계속되었다. 

  

‘백살에는 되려나 균형 잡힌 마음’이라는 책을 읽으며 

어느 정도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일본의 정신과 의

사이자 작가인 다카하시 사치에가 100세 되던 해에 쓴 책

이다. 작가는 이 책에서‘인생이란 자신의 균형을 찾아가

는 여행이다. 마음의 균형을 찾아갈 때는 재미있게 놀이

하듯, 마치 게임을 즐기는 듯한 감각이면 충분하다. 그러

한 자세가 인생을 더 풍요롭고 깊이 있게 변화시켜 준다. 

100년을 살아오면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다.’라

고 이야기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어떤 종교가 아니라고 생

각한다. 균형 잡힌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균형을 찾아내는 

분별력이야말로 어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이다. 

균형 잡힌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인생을 더 풍요롭고 깊이 있게 변화시켜 지금 

현재를 즐기며 살 수 있을 것이다.


